
대구·경북, 가짜석유 3만리터 압수
석유관리원, 2일 동안 유통업자 48명 적발 … 페인트 가게로 위장

한국석유관리원은 10월24일부터 2일 동안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 유통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48명

을 적발했다고 11월1일 발표했다.

석유관리원은 피의자들이 보유한 가짜석유 3만리터(일반 승용차 870대 주유 분량)와 주유기 등을 압수했다.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짜석유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지역으로, 2011년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업소 2224개

소 가운데 43%인 959개소가 대구·경북지역에 있었다.

석유관리원은 적발업소에 대해 가짜석유 압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간판과 안내 현수막 등을 현장

에서 파기하도록 지시해 재영업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48명은 전원 관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최근 페인트 가게 등으로 위장해 가짜석유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며 “관련기관과 공조해 판매자·사용자는 물론 토지·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을 가짜석유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유소 중심의 기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가짜

석유의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2012년 들어 9월까지 용제 불법유통이 전년동기대비 50%, 가짜석유 취급업소는 53% 줄었고 주유소의 가짜

석유 유통은 완전히 근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짜석유 판매에 따른 탈세규모를 연간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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